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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현상의 이해는 주로 분자 생물학적인 반응이나 화학적인 반응으로 설명되고 있다. 하지만 생체 분자들간의 작용은 기본적으로 전기적인 현상이며, 생체는 이 전기력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신호를 전달하며 생명현상을 조절한다. 생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는 절연체인 인지질로 둘러싸인 경계조건이 만족 될 때 정상적인 작용을 할 수 있으며, 개체는 절연체인 표피층으로 둘러싸인 경계 조건이 만족 될 때 정상적인 생명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. 생체의 복잡한 전기 신호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, 전기적인 조절을 통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려는 응용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. 신경에 관련된 질병뿐 아니라 뼈 재생이나 암치료에도 전기가 사용되고 있다. 이 강의에서는 생체의 전기적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응용을 간단히 다룬다.
